
한국 가톨릭교회는 다음 주일 6월 25일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로 지냅니다. 이날은 1992년 
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에서 북한 선교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 교회는 1965년부터 한국 전쟁이 발발한 6월 25일과 가장 가까운 주일에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을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침묵의 교회”라는 말에는 북한 교회를 ‘죽은 교회’로 보는 소극적이고 부
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당시 냉전이 종식된 세계 현실에서, 이제는 북한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통
해 새롭게 다가가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이를 위해 한국 교회가 겨레의 하나 됨과 평화 통일에 적극적인 자
세를 보일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을 정하고 복음적 노력을 기울이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된 것
은 1989년 한국에서 열린 제44차 세계성체대회입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에페 2,14)라는 주제로 개최된 
세계성체대회는 한반도 분단의 비극과 여기서 파생된 고통과 희생, 갈등을 주님께 봉헌하면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1995)에도 반영되어 “매
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에 특별히 신자들에게 북한 교회에 대한 관심을 촉구”(제202조)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로 나아가려면 증오와 대결이 아닌 화해와 일치로 돌아서야 합니다. 오늘날 점
점 갈등으로 치닫고 이를 해소할 출구가 사라지는 듯 보이는 한반도 상황에서, 평화를 위해 마음 모아 기도하
는 일은 분명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살아 깨어있는 신앙인으로서 분열의 유혹에 휩쓸리지 않고, 마
음과 말과 행동으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지향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을 맞아 아래와 같은 지향으로 9일 기도를 바칩니다. 
6월 17일(토)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회심을 위하여
6월 18일(일)  세계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
6월 19일(월)  한반도의 비핵화와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위하여
6월 20일(화)  경제제재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6월 21일(수)  한반도의 복음화를 위하여
6월 22일(목)  이산가족과 탈북민을 위하여
6월 23일(금)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하여
6월 24일(토)  평화의 일꾼을 위하여
6월 25일(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고 평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9일 기도에 관한 방법과 내용은 QR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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